
나의 달려갈 길 

 

헤브론 교회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 이에 창립감사예배와 임직식 및 은

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장로, 안수집사, 권사 임직자들은 6개월 동안 교육과 시험, 인

터뷰 그리고 봉사들을 통해 강도높은 훈련과정을 마치셨지요. 일생의 훈련을 다 마친 것

은 아니지만 적어도 헤브론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본적인 훈련을 다 마친 것입니다. 

이제 임직식을 통해 교회는 공적으로 직분자를 세우고,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

를 섬기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려고 합니다. 절차나 의례 이상의 의미를 담은 감사와 결단

의 예배입니다.   

 

같은 시간, 은퇴식도 진행합니다.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임직식에서의 

공적인 서약대로 끝까지 달리고 마치신 신실한 분들입니다. 은퇴식은 개인적으로나 교회

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. 건강하지 못한 어느 교회는 은퇴식을 불편하게 여겨 아

예 하지 않기도 하더군요.‘이제 퇴물이 되었으니 물러나라’는 의미로 오해하여 서운해

하는 은퇴자들 때문입니다.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, 그리고 끝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

록 도운 수많은 조력자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인데 말입니다. 임직식도, 은퇴식도 소중하게 

여기면 좋겠습니다.  

 

매번 교회 잔치가 있었던 창립감사예배와 임직 및 은퇴식을 간소화 하여 진행하려고 합

니다. 10월 18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. 현장에는 임직자, 은퇴자, 그리고 가족들과 스탭들

이 제한적으로 참석을 합니다. 성도들께서는 꼭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하여 동참해 주시길 

바랍니다. 교회 직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. 직분자를 세

우는 일에 사람들이 절차를 진행하고, 투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

직분을 받은 것입니다. 헤브론 교회에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

감사를 올립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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